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동화) 1차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동화)
ㅇ 회의일시 : 2025년 2월 6일(목), 15:00~16:07
ㅇ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송수연, 최형미, 홍명진 심의위원 

2025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은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를 집중 지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작가들의 창작 활동 및 문학 현장에서의 후
속 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
업입니다. 

기존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사업보다 지원금 규모가 두 배에 달하는 사업이 신
설돼 작가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
큼 심의위원 일동은 심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심의의 결과가 좋은 선례가 됨은 물론 나아가 이 지원사업이 작가들이 창작 지지기반
을 견고히 하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발간지원사업과 달리 문학 생태계 전반으로 작가의 창작 역량 
강화와 향유 기회를 확장하는 사후 집중 지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했습니
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작가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작가 강연이나 수동적 활동보다는 
다양한 예술 플랫폼을 자신의 작품과 접목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활동 계획의 적절성
과 기대효과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심의위원들이 고심했던 것은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심의의 준
거 때문이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기반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작가들의 출간 
작품과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 역량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심의 방식이라 심의 요건 하나하나에 많은 고민을 기울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지원서를 비롯한 증빙자료들을 꼼꼼하게 
읽고 평가했으며, 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대면 심의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 신중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원서를 준비한 작가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열띤 
토론 심사 끝에 1차 심의에서는 10편을 2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문학이 문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변화를 외치고 융합을 강조하는 요즘, 문학의 본질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진
정한 혁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문학
다움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의 수월성을 놓지 않는 기관으로 남길 바란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전해봅니다. 

심의위원 일동


